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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엘 기자님: 아주
모범적이고 본받고 싶
은 친구가 가톨릭 신
자임을 알고 가톨릭에
관심을 가지게 되었
다.

직장에서는 기자로써의 사회
적 책무를 늘 자각하고, 빈첸
시오회 활동을 비롯한 여러 봉
사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
여하면서, 일상 생활 성화를
위해 늘 노력하고 고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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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ctification of Ordinary Life (SOL)
강연의 주인공은 조선 비즈 국제 부
장 이용성 (다니엘) 기자였다. 다니엘
기자님은 조선일보외에도 포브스 코
리아, 코리아헤럴드, 코리아 타임즈
등 여러 언론사에서 경험을 쌓은 기
자이다. 주된 업무는 국제적 이슈의
기사나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인물과
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시각과 비전을
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
다.

다니엘 기자님은 어렸을 때는 개신교
에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아주 모범
적이고 본받고 싶은 친구가 가톨릭
신자임을 알고 가톨릭에 관심을 가지
게 되었다고 한다. 이후 런던 유학 중
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이후 영국의
신부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피에타
상을 늘 책상에 간직하며 가톨릭 정



신에 입각한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업
무를 위해 매일 성실히 노력하고 있
는 하루 하루의 일상을 담담히 소개
해 주었다.

직장에서는 기자로써의 사회적 책무
를 늘 자각하고 집에서는 빈첸시오회
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톨릭 봉사활동
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상
생활의 성화를 위해 늘 노력하고 고
민하는 다니엘 기자님의 소탈하고 진
지한 모습을 청중들은 가슴으로 따듯
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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